
후지보오 HD의 신중기 5개년계획 

- 섬유 100억엔 축소로 이익 50% 증 

후지보오홀딩스(富士紡Holdings; HD)는 내년도(2008년도)가 최종년도인 중

기 3개년계획을 추진 중이었는데 금년(2007년) 1월 31일, 지금의 중기 3개년

계획을 중지하고, 그 동안에 경영환경이 크게 변화된 것을 배경으로 5개년계

획을 다시 책정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시작되는 중기 5개년계

획 “변신(變身) 06~10”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계획의 골자는 ① 사업포트폴리

오(portfolio)의 재구축  ② 성장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 창출(創出)  ③ 밸런스

시트(balance sheet)의 슬림(slim)화 등에 의한 재무체질(財務體質) 강화  ④ 경

영시스템 개혁  ⑤ 조기(早期)복배(腹配)의 실현 등으로 되어 있으며, 최종년

도는 판매고 486억엔에 영업이익 69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별 신중기 계획 

                                                 단위 : 억엔 

판 매 고 영업이익  

2005년도 2010년도 2005년도 2010년도 

섬유사업 320 218 8 12 

부직포사업 63 159 22 48 

화학공업품사업 30 25 0 4 

기타사업 64 84 2 5 

합 계 476 486 33 69 

 

새로운 중기 5개년계획에 의하면 계획기간 내에 비섬유의 비율을 50% 이



상으로 높일 것이며, 특히 부직포(不織布)사업은 2005년도 판매고가 63억엔이

던 것을 2010년도에는 2.5배 증가한 159억엔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후지

보오애히메(愛媛)'가 고야마(小山)공장을 건설하여 두 공장 체제로 수요가 확

대되는 데 대응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경영자원을 이 분야에 중점

적으로 투입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신제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연마제(硏磨

劑)분야의 셰어(share)를 올릴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 섬유산업은 소재사업으로서 슬림화에 의하여 근육질화(筋肉

質化)함과 동시에 제품사업을 다시 구축할 것이다. 최종년도의 판매고는 218

억엔을 계획하며 2005년도와 비교하여 100억엔을 웃도는 정도로 축소된다. 

소재사업에서는  ① 불채산거래의 축소, 일본 내 공장의 축소ㆍ집약(集約)과 

영업의 재편(再編)  ② 적지(適地)생산ㆍ적지판매의 추진  ③ 섬유 자(子)회사의 

재편 등을 추진한다. 불채산분야로부터 철수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일본 내 

생산체제의 축소와 영업체제를 재편한다. 일본 내 공장은 기술개발ㆍ계승(繼

承)에 최저한(最低限) 필요한 규모까지 축소한다고 하고 있다. 

제품사업은 멘즈이너 등 고부가가치상품의 일본 내 판매와 새로운 정번상

품(定番商品)의 개발을 핵심으로 양(量)에서 질(質)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구

체적인 시책으로서  “BVD”① 브랜드의 강화 - 단괴(團塊)의 주니어세대를 타

겟(target)으로 한 광고선전 강화  ② 해외사업의 정리ㆍ축소  ③ 아우터(outer)

사업의 재검토  ④ 글로벌 SCM(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生産 供給 率効ㆍ  

向上시키는 經營手法)의 구축과 물류쇄신(物流刷新)을 추구한다. 

재무체질(財務體質)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재고(在庫)ㆍ운전자본(運轉資本)

의 압축, 자산매각(資産賣却), 유이자부채(有利子負債)의 반제(返濟)들에서 밸

런스시트를 슬림화하도록 한다. 또한 수익력(收益力)을 강화함으로써 주식자



본(株式資本)을 충실하게 하여 최종년도에 넷D/E레이쇼(net Debt/Equity ratio)를 

1배 이내가 되도록 한다. ♣ 


